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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첸 피클시머 키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다샤넬이 말했어요. 

“좋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렴.”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다샤넬의 오빠와 여동생도 침례를 받기로 했어요. 엄마는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침례식 날, 다샤넬과 오빠와 여동생은 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들은 한 사람씩 침례를 받을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곧 다샤넬 차례가 되었어요. 유사키 장로님은 다샤넬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유사키 장로님은 

침례 기도를 한 뒤 다샤넬을 물속으로 눕히셨어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다샤넬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행복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았어요.

다샤넬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사람들을 친절히 대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기억했어요. 다샤넬은 엄마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고 바랐어요.

“엄마, 침례를 받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다샤넬이 

여쭈었어요.

엄마는 잠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너는 엄마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어. 엄마도 이제 너에게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된 거겠지? 엄마도 침례를 받을 거야.”

엄마의 침례식 날, 다샤넬은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가 물 

밖으로 올라오셨을 때,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의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이 이야기는 자메이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샤넬은 오빠가 오븐에서 견과빵 

꺼내는 것을 도왔어요. 빵 냄새가 정말 

향긋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교사님들 오셨어!” 여동생이 소리쳤어요.

다샤넬은 문간으로 달려 나갔어요. 다샤넬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오실 

때마다 좋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은 

이따금 함께할 놀이도 가져오세요.

“타이럴 오빠가 또 견과빵을 만들었어요!” 

신앙의 

   탑

다샤넬이 말했어요. 오빠는 선교사님들께 드릴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얼른 맛보고 싶네요!” 코울러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사키 장로님과 코울러스 장로님은 집 안에 들어와 마루에 

앉으셨어요. 다샤넬, 오빠, 여동생, 엄마도 선교사님들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오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샤넬이 

여쭈었어요.

유사키 장로님은 컵을 여러 개 꺼내셨어요. “신앙의 탑 

쌓기를 해 볼 거예요. 이 컵들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요.”

유사키 장로님은 컵으로 탑을 쌓기 시작하셨어요. 다샤넬이 

보니 컵에는 ‘기도’, ‘경전 공부’, ‘교회’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전부 다 장로님이 우리 가족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네요.” 

다샤넬이 말했어요.

“맞아요!” 코울러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다샤넬과 오빠와 여동생은 공과를 듣는 동안 번갈아가며 

컵을 쌓아 탑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신 후, 다샤넬은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았어요. 다샤넬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이 더 커지고 

튼튼해지기를 바랐어요. 마치 오늘 쌓았던 탑처럼요.

그 뒤로 몇 달에 걸쳐서, 다샤넬은 선교사님들께 조금씩 

계속 복음을 더 배웠어요. 그리고 다샤넬은 가족과 함께 

교회도 가기 시작했어요. 다샤넬은 자기 신앙의 탑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샤넬이 

엄마께 여쭈었어요. “저 침례를 받아도 돼요?”

“정말 준비가 된 것 같니?”

다샤넬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커지고 튼튼해지기를 바랐어요. 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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